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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복식미에 대한 생각

옷의 공능과 미는 구체적인 착의자를 통하여 표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복식미는 착의자와 

의 불가분리적 인 총체적 조화미로 나타난다.

복식은 착의자의 인체심리적 특징, 즉 개성적 특징에 조화되어야 한다.

착의자와 옷, 양자의 총체적 조화미란 기실은 착의자의 개성과 옷의 개성, 양자의 조화미로 

된다. 따라서 총체적 조화미가 사실상 개성적 조화미로 된다.

옷의 색깔, 양식, 천의 심미적 가치는 이률배반적이다.

u.역사적 회고

중국 조선족은 복식 역사상 크게 3개의 부동한 시기를 거치었다. 첫 시기는 입식으로부터 

광복까지인데 이때는 물질생활의 극난으로 하여 복식미를 운운할 여지도 없었다. 두번째 시 

기는 광복으로부터《문화대혁명》결속까지 인데 이때에는 복식미가 추구될 수 있는 물질적 조 

건도 더러 있었으나 정치상의 극좌로선으로 하여《혁명적 옷》이 추구되었다. 세번째 시기는 

《문화대혁명》결속으로부터 오늘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극좌로선이 시정되고 개혁개방이 되 

어 복식미 자유추구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체상 유행을 따르는 정도 

로서 진정한 복식미 창조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皿. 현하 세계복식미와의 비교

지금 세계의 복식미는 주로 연소화, 개성화, 성감화, 남성화, 편복화, 과학화, 다양화 둥 추 

세를 보인다. 중국 조선족들도 이러한 추세를 따른다고는 하나 물질적 조건의 결여와 미의식 

의 결여로 하여 수다한 폐단들을 보이고 있다.

IV. 결 론

우리 민족의 복식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상징으로 된다.

진정한 복식미 창조는 생활의 향상과 문화교육의 수준 제고를 기대하게 된다. 조선족들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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